
LG화학, CEO 재임기간 평균 5년
호남 이영일 대표는 12.5년으로 최장 … 현대자동차는 2.5년 불과

국내 10대 그룹 상장기업들의 CEO(최고경영자) 재임기간은 평균 2.97년으로 상법상 임기인 3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전자공시제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국내 10대 그룹 계열 94개 상장

기업 대표 310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재임기간이 2.97년에 불과했다. 현직 CEO를 제외한 퇴직

CEO들의 같은 회사 근무기간만 산정했다.

LG그룹 계열 상장기업 CEO의 재임기간이 4.3년으로 가장 길고, SK그룹 계열은 2.4년으로 가장 짧았다.

평균 재임기간이 상법상 임원 임기인 3년 이상을 넘은 곳은 LG를 비롯해 삼성(3.7년), 현대중공업(3.1년), 한

화(3.1년) 등 4개 그룹 뿐이었다.

반면, SK그룹 다음으로 현대자동차(2.5년)와 GS(2.7년)가 짧았고, 포스코·롯데·한진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롯데그룹 계열인 호남석유화학은 CEO의 평균 재임기간이 12.5년으로 가장 길었다.

삼성생명(6.7년), LG디스플레이(6.7년), 롯데쇼핑(6년), 삼성중공업(5.8년), 대한항공(5.6년), 삼성엔지니어링(5.3

년), LG화학(5년), GS글로벌(5년)이 뒤를 이었다.

이영일 호남석유화학 전 대표가 12년5개월로 가장 긴 임기를 마쳤고, 이해규 삼성중공업 전 대표가 11년4개

월, 민계식 현대중공업 전 대표가 10년으로 긴 수명을 자랑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CEO가 가장 많은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나타났다.

총 14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으며, 특히 현대제철은 1999년 이후 총 9명 중 5명이 1년도 안

돼 물러나며 인사변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 임기의 CEO는 SK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한화·롯데그룹도 각각 5명에 달했다.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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